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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 운동장치와 체중감량             17-10-09a

좋게 말하면 채력 단련 이고 흔한 말로는 살빼기 경향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체력 단련장에 가입한 회원이 4100만명이라고 합니다. 조깅용 운동화, 고정 자전거, 등 체력과 근육을 단련하는 기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정규적으로 운동을 해온 저도 체력 단련장에 가보면 사용할 줄 모르는 기구가 반수 이상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운동과 체력 단련에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좋은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채력 단련 기구나 방법이 하이텍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키 회사와 애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치가 시판중입니다. 이 장치는 조깅 운동화에 장착을 하고 조깅을 하면 귀에 꽂은 아이팟에 조깅 속도와 조깅을 한 거리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이 장치는 $29로 소매되는 데 출시되자 매월 이 장치는 14억 달러치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조깅을 하다보면 아이팟을 귀에 꽂고 걷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즐거운데 자주 조깅속도와 거리를 알려주는 장치는 분명히 하이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장착하는 내비게이터를 생산하는 가민 (Garmin)사는 시계형태의 내비게이터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소매가격은 $100내지 $395로 팔리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조깅이나 걸으면서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터의 모든 기능을 나타내 줍니다.  이미 시판된지 오래된 만보기는 몸에 차고 걷거니 조깅을 하면 몇보나 이동했는지를 알려줍니다만 새로 나온 장치는 이보다 진 일보한 하이텍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만보를 걸어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인공 호숫가에 살았는데 이 호수를 한바퀴 돌려면 2200보를 요합니다. 저는 두번 돌기 때문에 조깅으로 4400보를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깅외에도 5600보를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지방을 태워주는 음료가 나와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셀시어스 (Celsius)라는 상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이 음료는 이미 연방 식약품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면 지방질을 체내에서 소멸시켜준다니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주장이 반만 옳다고 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에 관한 한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미국인들은 1년에 350억 달러를 체중감량을 위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이엇 음식과  프로그램 및 알약을 파는 회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문제는 체중을 빼는 사람들 중 자기의 체중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다이엇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제눈에는 빠짝 말라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아직 15 파은드를 더 빼야 합니다.” 고 말하면서 말라 있는 몸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가수이었던 캐런 카팬터 (Karen Carpenter) 도 이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랐는데도 더 살을 빼려다가 굶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인 여성들 사이에도 거식증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증세가 심하면 정상적으로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밉게 보이고 무어든지 먹고 나면 후회가 되어 식후 즉시로 화장실에 가서 인위적으로 구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다 체중도 간강상으로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체중을 빼려는 심리에도 무리가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가 본인에게 알맞는 체중인지는 정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정해주는 체중의 한도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체중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과 즐거움을 위하는 목적이 우선이아야지 일거수 일투족을 체중감량에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현대인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
